
시멘트, 공정위 조사에 “백기”
건설·레미콘기업에 가격인상 철회 통보 … 경기불황 이유로

시멘트 가격 인상안을 놓고 건설·레미콘기업들과 갈등을 빚어온 시멘트 생산기업들이 2013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양시멘트을 포함한 시멘트 7사는 4월23일 건설기업과 레미콘 공급기업에게 2013년 시멘트 가격 인상 방

침을 철회하고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거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 생산기업들은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심화로 건설기업들도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멘트

가격 인상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시멘트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건설기업과 레미콘 공급기업, 시멘트 생

산기업들이 어려움을 나누는 차원에서 인상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멘트 생산기업들은 2013년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9-10% 인상키로 하고 레미콘기업들과 건설기업에 톤

당 8만100-8만1600원 인상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건설과 레미콘기업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인상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12

년 가격으로 시멘트 가격을 결제해 시멘트 생산기업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초 시멘트 생산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시멘트 가격 인상 철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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